
계명대 행소박물관, 비전업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
마련

비전업 화가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면세계와 도전정신 담아
계명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서 9월 1~30일 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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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을 개최한다. 윤성도는 비전업 화가로 계명대 의과대학 석좌교수

다.ⓒ계명대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을 마련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비전업 화가이지만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법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도 교수의 작품 51점으로 특별전시회를 준비했다. 윤성도 교수는 비전업 화가로
계명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다.

전시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전시회를 마친 후 윤성도 교수는 작품을 모두 계명대
에 기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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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화가가 아닌 비전업 화가로서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느
끼는 다양한 내면세계를 물감의 거친 덧칠과 롤러를 이용한 표면 처리 등 독창적인 기법

으로 완성한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성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림에 관심이 많아 미술부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일요화가회에서 꾸준히 활동하여 다수의 단체전과 여섯 번의 개인전, 전국 일요화가회 미

술대회 JP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작품의 모방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윤성도 교수는 우리

들에게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고흐의 ‘자화상’, 장 프랑
수아 밀레의 ‘만종’ 등 세계의 명화와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이자 영화로도 제작된 ‘누가 버

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 나타나는 물감의 거친 덧칠, 강렬한 색채, 거꾸로 그린 인물, 괴이한 표정의 인
물 등은 독일의 신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이다. 

한편 완성된 그림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거꾸로 겹쳐서 그려 넣어 복잡하고 다양
한 사람들의 내면세계와 함께 화가 자신의 예술 창작에 대한 고민과 도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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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행소박물관,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
박정수 기자 kiho3217@naver.com 입력 | 수정 2022.09.04 11:46

계명대학교가 행소박물관에서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을 연다.

 

윤성도는 비전업 화가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비전업 화가

이지만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법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도 교수의 작품 51점으로 특

별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전시회를 마친 후 윤 교수는 작품을 모두 계명대에 기

증하기로 했다. 

비전업 화가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면세계, 도전정신 담아

문인화가 윤선도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제공=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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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화가가 아닌 비전업 화가로서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면세계를 물감의 거친 덧칠과 롤러를 이용한 표면 처리 등 독창적인 기법으로 완성한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 교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림에 관심이 많아 미술부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계

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일요화가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다수의 단체전과

여섯 번의 개인전, 전국 일요화가회 미술대회 JP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작품의 모방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윤 교수는 우리들에게 익

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고흐의 ‘자화상’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 등 세계의 명화와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이자 영화로도 제작된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이를 인용한 ▲구

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3번 4악장, 기독교, 그리스 신화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림을 그렸

다.

그림 속에 나타나는 물감의 거친 덧칠, 강렬한 색채, 거꾸로 그린 인물, 괴이한 표정의 인물 등

은 독일의 신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이다. 하지만 롤러를 이용한 질감 표현 등은 모방 대상의 작

품에서는 볼 수 없는 화가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전혀 다른 창작물로 바꾸고자 하는 화

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편 완성된 그림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거꾸로 겹쳐서 그려 넣어 복잡하고 다양한 사

람들의 내면세계와 함께 화가 자신의 예술 창작에 대한 고민과 도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윤 교수는 자신의 자성적 작품론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유와 모방, 모순을 통해 의사로

서 문인화가로서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

다.

전시는 무료다.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10~오후 5시)관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계명대 행소박물관,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
온종림 기자  / 기사작성 : 2022-09-02 13:31:08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 사진=계명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9월 한달간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을 연

다.

2일 계명대에 따르면 윤성도 계명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물감의 거친 덧칠과

롤러를 이용한 표면 처리 등 독창적인 기법으로 완성한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 51점을 선보인

다.

윤 교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고흐의 자화상,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 등 세계적 명화와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이자 영화로도 제작된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

인간의 다양한 내면세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

https://www.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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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랴’,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이를 인용한 구스타

프 말러의 교향곡 제3번 4악장, 기독교, 그리스 신화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림을 그렸다.

윤 석좌교수는 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화가가 아닌 비전업 화가.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면세계를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윤 석좌교수는 전시회를 마친 작품은 모두 계명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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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행소박물관, 30일까지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 열어
 박종률 기자  승인 2022.09.03 17:23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오는 30일까지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윤성도는 비전업 화가로 계명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사진=계명대)

3일 계명대 행소박물관에 따르면 행소박물관은 비전업 화가이지만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법으로 작품활

동을 하고 있는 윤성도 교수의 작품 51점으로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를 마친 후 윤성도 교수는 작품을 모두 계명대에 기증하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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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화가가 아닌 비전업 화가로서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

면세계를 물감의 거친 덧칠과 롤러를 이용한 표면 처리 등 독창적인 기법으로 완성한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편 윤성도 교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림에 관심이 많아 미술부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계

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일요화가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다수의 단체전과 여섯 번

의 개인전, 전국 일요화가회 미술대회 JP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

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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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행소박물관, 윤성도 문인화가 전시회
개최
 백운용 기자  승인 2022.09.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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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문인화가 윤성도 초대전’을 개최한다. 윤성

도는 비전업 화가로 계명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비전업 화가이지만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법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도 교수의 작품 51점으로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며, 전시회를 마친 후 윤성도 교수는 작품을 모두 계명

대에 기증하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화가가 아닌 비전업 화가로서 복잡한 우리 사회에

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내면세계를 물감의 거친 덧칠과 롤러를 이용한 표면 처리 등 독창적인 기

법으로 완성한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성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림에 관심이 많아 미술부에 들어가 그

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일요화가회에서 꾸준

히 활동하여 다수의 단체전과 여섯 번의 개인전, 전국 일요화가회 미술대회 JP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

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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